두개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질수 없다

1989년 3월 27일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평양을 찾아온 전국민족민주운동련합 고문인 문익환목사를 만났었다. 

주석님께서는 문익환목사의 평양방문을 환영한다고, 선생이 평양방문의 용단을 내린것은 참으로 용감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외국사람들하고 담화하는식으로 멀리 앉지 말고 가까이 앉아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그를 자신의 곁에 앉히고 동포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주석님께서는 문목사가 민주자 통일이고 통일이자 민주라고 한데 대하여 아주 훌륭한 말이라고, 자신께서는 그 구호를 적극 지지하며 100％ 찬성한다고 하면서 통일을 하려면 반파쑈민주화, 반외세반침략민족자주 그리고 민족의 평화통일, 이 세가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 모든것을 다 복종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주석님께서는 우리 조선은 역사도 하나이고 민족도 단일민족이며 문자와 언어도 같다, 지금까지 분열되여 거의 50년이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50년만 더 지나가게 되면 서로 말이 달라져 알아듣지 못하게 되며 풍습도 달라지게 될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두개 민족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인데 무엇때문에 두개 민족으로 되게 하겠는가고 절절하게 언명하였다. 

문목사는 탄복하였다. 그는 주석님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통일운동의 확고한 구심점이 섭니다. 그만큼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일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라고  말씀올렸다.
문목사는 이날 김일성 주석님의 넓은 도량과 풍모, 통일에 대한 선견지명의 예지에 감격을 금치 못해하였다.

